
일본 - “코튼의 날”에 다채로운 행사 가져 

일본의 면방 업계에서는 코튼의 좋은 점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

년 5월 10일 “코튼의 날”에 다채로운 행사로 CCI(국제면화평의회)가 기획한 

“코튼 USA” 마크를 많은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이벤트로 “코튼의 날”의 

축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웨스턴 호텔 도쿄(Westing Hotel Tokyo)에서 개최된 “코튼 USA 어워드 세리

모니(Cotton USA award ceremony)”에서는 CCI가 코튼의 이미지에 적합하고, 온

순하고 밝고 착하고 산뜻한 유명인으로서 이름 난 여배우 및 남배우를 선발

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여배우 2명과 남배우 1명을 선발하여 

상을 주고 있다. 

이 외에 코튼 USA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T-셔츠 프린트 디자인 콘테스트”는 CCI를 비롯한 면 관련 5단체가 1999년

부터 코튼의 날 행사로 하고 있는데, 금년의 테마는 “마음 내키는 대로”이며, 

흰색 T-셔츠에 마음 내키는 대로 코튼의 이미지를 표현해 보라는 것이다. 

작년에는 이 콘테스트에 3,196점이 응모하였는데, 그 중에서 “새 하얀 코

튼의 꽃에 색연필로 색칠하니 태그(tag)와 같은 훌륭한 제품이 된다”는 콘셉

을 담은 디자인이 그랑프리로 당선되었다. 

우수상은 그랑프리를 포함하여 5점, 학생 장려상 1점, 심사원 특별상 3점

이 선정되며, 코튼의 날 파티 석상에서 수상자들을 발표하고 표창하며, 수상 

작품은 T-셔츠에 프린트되어 당일 참석자에게 기념으로 배포된다. 



“더블 캠페인”은 소비자를 위한 판매점의 판매 프로모션에 중점을 두고 클

로즈드 현상(懸賞)과 오픈 현상으로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클로즈드 현상에서는 “코튼이라서 기분 좋다”를 테마로 여성 구매자를 위

한 기분 좋은 상품을 준비하고 상품에 붙어있는 코튼 USA 마크를 통보하기 

위함이며, A상은 일본 전국의 특선 부부 숙박 플랜이나 구르메(gourmet ; 미식

가) 디너 식권을 10쌍 20명에게 주고, B상은 소니 워크맨 A 시리즈 100명, C

상은 카탈로그에서 고르는 일본 전국의 엄선된 구르메 200명을 추천으로 뽑

는다. 다만 코튼 USA 마크 상품으로서 A상은 3,000엔 이상이며, B상은 1,500

엔 이상, C 상은 500엔 이상 상당분의 것이라야 한다. 

오픈 현상은 매년 퀴즈 형식으로 “○○○○○○○○ 마크”에 알맞은 알파벳을 맞

히면 추천으로 기분 좋은 하와이 여행을 할 수 있다. ♣ 


